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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2월 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 에서 열린 21세기 

최고의 팝재즈 보컬리스트 ‘마이클 부블  내한공연’의 

성공  개최는 한국에서 팝재즈에 한  성공과 

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공연  열정 으로 춤을 추며 

그의 공연을 즐기던 한 남성을 무  로 하여 콜라

보 무 를 선보인 동 상이 유튜   SNS를 통해  

세계 으로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이슈가 되었

던 아주 특별한 내한공연이기도 하 다. 여기에서 주목

할 은 마이클 부블 를[1] 총칭하는 타이틀인 ‘팝재즈’

라는 용어가 바로 본고의 연구 주제이자 목 이라는 

이다.

21세기 이후 유독 ‘팝재즈’의 타이틀과 함께 많은 뮤지

션이 등장하 다. 그들의 음악은 음악 수용자들로 

하여  ‘팝재즈’가 하나의 장르 는 음악  형태로 인식

되고 이해되게끔 하 으며, 재즈는 마니아들만이 즐기는 

음악이라는 기존의 선입견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 다. 

일본어 사 에서 ‘pop jazz'는 ‘ 구에게나 이해되기 

쉽고 친해지기 쉬운 재즈’로 정의되어 있다.[2]   ‘팝재즈’

는 재즈라는 장르로부터 시작되고 생되어 형성된 음악

이며, 그 본질이 상업성과 성을 필두로 하고 있음만

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시작 과 발 과정에 한 부가

인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고, 다수의 서  

 논문 등에서조차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음에 답

답함을 느 다. 

본고에서는 총 3가지의 논 을 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음악 역사의 반 인 내용에서 

나타나는 주요사실과 특징을 바탕으로, ‘팝재즈’에 한 

시작과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2000년  이

후 ‘팝재즈’의 카테고리 안에서 소개되는 뮤지션이 유독 

다수 등장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들의 음악이 성

과 상업성으로부터 어떠한 성과를 이룩하 는지 살펴보

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한국 팝재즈 그룹 ‘ 터 이’의 

사례를 통해 최근 신조어로 등장한 ‘K-Jazz Pop’의 실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그 마지막으로 한다.  

2. 팝재즈의 시작과 흐름
연구에 따르면 “재즈는 출발 자체가 주변 인 것의 흡

수와 혼합이었다.”[3]고 정의한다. 창기 재즈가 형성된 

이례 성뿐만 아니라 그에 한 반작용 한 역동

으로 작용하며 재즈는 다양하게 변모해왔으며, 략 10

년 단 로 스타일이 바 어 간다. 

표 1. 재즈의 시대별 흐름 및 주요 특징

재즈의 장르 특성

1890 - 1910 뉴올리언스 재즈 재즈의 등장

1920 딕실랜드 재즈 재즈의 도시화

1930 스윙 재즈 빅밴드, 춤음악

1940 비밥 감상용 재즈

1950 쿨, 하드 밥 백인재즈, 흑인재즈

1960 리재즈, 펑크, 라틴재즈 흑인 인권운동

1970 퓨  재즈 재즈 록

1980 컨템포러리 재즈 복고풍 재즈

1990 에시드 재즈 소울, 펑크, 힙합의 목



30 한국콘텐츠학회 제13권 제4호

1890년부터 1910년  미국의 남부 도시 뉴올리언스에

서 크 올을[4] 심으로 탄생한 재즈는 흑인의 음악과 

백인의 음악  요소가 믹스되어 형성된 것으로 그 시작

을 알렸다. 1930년  본격 인 빅 밴드 시 에 어들면

서 멜로디의 강조와 더불어 스윙 리듬을 주로 하는 스

트 밴드(Sweet Band)와 블루스 필과 솔로 연주자들의 

즉흥 연주를 시하는 핫 밴드(Hot Band)로 나 어졌

다. 한 랭크 시나트라, 토니 베넷, 멜 토메 등 팝가수 

출신의 뮤지션들이 재즈의 향을 받은 가수들의 백 밴

드로서 활동하기 시작하 다.[5] 이즈음  ‘팝재즈’라는 용

어가 탄생하고 ‘팝재즈’는 탄생 기부터 재즈와는 다른 

장르로 분리되었다. 

반면 ‘팝 음악(Pop Music)’은 1926년 ‘인기 있을만한 

매력이 있는 음악’이라는 의미로 그 뜻이 정의되었으며, 

1950년  이후로 하나의 음악 장르로 인정받았다. 

1950년  반 엘비스 슬리 등을 심으로 많은 로

큰롤 스타들이 배출되기 이 까지 스탠다드 팝 음악은 

스윙재즈가 인기 얻었던 만큼의 인기를 렸다. 특히 로

큰롤 뮤지션에 열 했던 은 세 와는 별개로 상 으

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기성세 의 욕구를 충족하는 

음악으로서 크게 자리 잡았다. 로큰롤 뮤지션들의 잇단 

변고 등에 따른 공백기부터 1차 ‘ 리티시 인베이 ’ 

상과 함께 비틀즈가 미국 음악 시장에 진출하기 이 까

지, 당시 미국의 서부를 심으로 유행하던 서핑 뮤직과 

음악계의 주류로써 자리 잡았다.  

팝 음악은 음악 으로 훈련되지 않은 청취자들에게 어

필하고자 하는 목 으로 만들어진다. 술음악은 어느 

정도 이상의 듣는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팝 은 

일반 청 들이 감상하기에 비교  쉽고 단순하다. 이러

한 팝 음악의 다양한 요소들은 결국 음악계를 팝 음

악 심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었고, 1960년  이후 등장

하는 재즈 록이나 퓨  재즈의 개념을 확립시켰다. 

이러한 상은 비단 재즈뿐 만 아니라 포크 팝이나 팝 

메탈 등과 같이 여타 장르 한 상업성과 성을 강조

하며 비슷한 형태로 융합되는 계기를 만든다. 타 장르가 

다양한 시도  변화에 한 고민을 하는 것과는 달리 

성과 상업성을 주 목 으로 하는 팝 음악은 1980년  

마이클 잭슨의 등장 이후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사랑

을 받으며 더욱 그 향력을 넓  나아갔다. 

1980년 말부터 등장한 ‘애시드 재즈’ 시  이후 재즈사

에서는 더 이상 장르에 한 분류  주요 특징이 정의되

지 않는다. 주요 요인으로는 첫째, 1990년  이후 인터넷

과 다양한 미디어의 속한 발달을 꼽을 수 있다. 이 에 

비해 보다 폭넓어진 세계 , MP3 등의 음원 서비스, 스

마트 폰 등 미디어 기기의 속한 발달은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소비하게 하 고, 

생산자에게는 보다 발 빠른 신선하고 다양한 음악  시

도를 유도하 다. 이는 장르  음악의 형태를 보다 복합

으로 만들었고, 음악 수용자들에게 더 이상 장르

와 장르 명에 한 정의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21세기 재즈가 학계로부터 연구 상으

로써의 지 가 높아짐에 따라 무 의 심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임자들의 업 이 주는 평가에 한 

부담감이 과거의 유명 작품들에만 의지하여 새로운 작품

과 인재의 등장을 더디게 하는 향으로 작용하 다.[6] 

이것은 주요 특징이 하나의 장르로 명명되었던 이 의 

재즈와는 달리 21세기 이후 시도된 타 장르와의 융합과 

새로운 시도들이 획기 인 성과를 내지 못한 데에 분명

한 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팝재즈’ 한 그 

흐름과 맥을 함께 하 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3. 21세기 팝재즈의 대중성 및 상업성
2000년  이후 유독 다수의 팝재즈 뮤지션이 등장한

다. 장르에 한 의미가 무색해진 시 에 유독 팝재즈

의 타이틀을 심으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다수 등장하

는 이유는 략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는 복고 열풍이다. 한국에서도 ‘세시  열풍’ 상이 

음악계에서 커다란 이슈가 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살펴

볼 수 있다. 2010년 9월  MBC 능 로그램 ‘놀러 와’

로부터 시작된 ‘세시  열풍’ 상은 일 트로닉 사운드

에 오토 튠 등 자음악 편  상을 겪고 있는  

들에게 낭만 이고 정신  여유를 선물하 다. 세시 의 

주역들의 활약은 물질 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서 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요즘 세 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안겨

 것이다.[7] 

이러한 복고 열풍은 국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팝재즈의 선두주자 역할을 한 ‘마이클 부블 ’의 성

공요소에도 빈티지를 꼽는다. 랭크 시나트라의 ‘Come 

Fly With Me'와 토니 베넷의 ’For Once In My Life'

등의 히트곡을 일부러 차용하는 것만 보아도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흑인 심으로부터 시작된 재즈에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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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남성 보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역을 만들며 음악성

과 성을 지켜내기 해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정의하

고, 이들을 크루 (크룬)[8] 스타일의 남성 보컬리스트

로 정의한다. 빙 크로스비나 랭크 시나트라를 심으

로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스타일은 마이클 부블 에게까

지 이어졌다.[9]

부블 의 음악은 크루  스타일의 창법과 더불어 음악

으로는 팝의 요소를 더욱 강조하고, 외 으로는 쇼 비

즈니스 인 요소를 강화했다. 특히 휘트니 휴스턴과 셀

린 디온 등을 로듀싱 한 ‘팝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

리는 데이빗 포스터가 로 듀서로 참여하면서 2003년 

그의 첫 앨범<Miclael Buble>은 2004년 주노 어워드에

서 베스트 뉴 아티스트(신인상)을 거머쥐게 한다. 부블

는 이후 그래미에서 2 왕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하 고, 

다수의 상을 휩쓸며 그 인기를 과시하 다. 특히 한국에

서도 그의 데뷔 앨범 수록 곡  다섯 곡이 고 음악에 

사용되기도 하 다.

부블 의 음악  모토는 빈티지와 복고 스타일로 정의

할 수 있다.[10] 그의 음악은 스윙재즈 시 의 주를 이루

었던 빅밴드 형성에 스윙감이 강한 음악을 주로 선보이

며, 무엇보다 세 와 시 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거

느린다. 은 세 에게는 감성과 낭만을 기성세 에게는 

과거에 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부블 는 텐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향에 해 유년시  할아버지의 

향을 받은 것을 꼽았다. 특히 할아버지를 통해 했던 

시나트라와 크로스비 등의 크루  보컬리스트들의 음악

이 분명한 향을 끼쳤다고 말한다.[11]

앞서 제시한 논 에 한 두 번째 원인으로는 시  

특징과 상황이 ‘팝재즈’에 지 않은 향을 미쳤다는 것

이다. 음악 역사의 반 인 흐름에서 주로 나타나

는 특징은 당 시 의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요소가 

음악의 흐름과 한 련성을 보인다는 것이며, 각 시

의 주요 쟁 이 무엇이냐에 따라 음악은 연 성을 

가지고 변화를 거듭하며 발 해 왔다. 이러한 에서 

‘팝재즈’를 살펴볼 때 과연 어떠한 향이 이러한 음악  

형태를 정립시켰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한국과 국외를 막론하고 1980년 이 까지는 부분 각 

나라별 경제, 정치 상황 등이 나라별 고유 음악 문화

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다양한 미디어의 

속한 발 과 폭넓은 보 률은 음악이 월드 뮤직으

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그  디지털 음원의 

탄생은 아날로그 인 과거의 소비 방식에 비해 더욱 다

양한 음악을 보다 빠르고 손쉽게 향유할 수 있게 하 다. 

이러한 세태는 들에게  자극 이고 독성이 

강한 음악이 더욱 이목을 끌고 심을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러한 흐름을 충분히 반 하는 음악  양식

을 잉태 시켰다. 이러한 음악 산업 반  구조에 맞추어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재즈, 그것이 바로 ‘팝재즈’이다. 

팝이 가지고 있는 성과 상업성을 재즈에 목시켜 

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음악이 바로 ‘팝재즈’인 것

이다. 실로 이러한 단은 2003년 노라 존스가 그 시작

을 알렸다. 물론 그 에도 조지 벤슨, 알 자로, 니 G 등

의 많은 음악인들은 재즈와 성, 상업성을 모두 아우

르는 음악을 시도 해왔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

기도 하 다.[12] 그러나 1990년  이 만 하여도 시

에 비해 이나 시선이 폭넓지 못하 기에 이들의 

음악은 재즈와는 다른 별개의 음악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시 의 재즈음악계에서도 비슷한 모

양새로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그래미상을 수상하며 높

은 앨범 매고를 올린 부블 의 음악 한 재즈 부문 후

보에 오른 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2003년  

‘Don't Know Why'가 실린 <Come Away With Me>

를 히트시키며 그래미 트로피를 8개나 받으며 혜성같이 

등장한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노라 존스’의 행보와도 아

주 흡사했다.     

부블 가 계승하고 있는 과거 크루  스타일의 표 

보컬리스트들은 모두 재즈로부터 생되었고, 충분한 음

악성을 갖추고 있었다. 1950년 미국의 TV에서 그리고자 

했던 형  모델이 된 그들은 당시 쇼 비즈니스계에도 

큰 향을 끼쳤다. 물론 이들의 음악이 오로지 정통 재즈

만을 계승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1930-40년  주류 

음악이던 재즈가 어떠한 모습으로 쇼 비지니스와 

한 련성을 맺으며 발 해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시 와 사회의 흐름이 결국 음악에 많은 향을 

미쳐왔던 음악사의 반 인 맥락과 같이 조지 벤슨, 

알 자로, 니 G 등의 뒤를 이은 시 의 ‘팝 재즈’ 뮤지

션들의 음악 한 그 흐름과 맥을 함께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선택은 시 와 상황에 한 한 처세술의 결

과가 결국 성과 상업성 모두를 양손에 거머쥐는 성

과를 얻게 하 다.

마이클 부블  이외에도  국 출신의 제이미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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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즈가 그의 음악  정체성을 만들어낸 심에 있다

는 것만은 분명하다. 2008년 6월 재즈피 과 진행한 인

터뷰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바우터 하멜은 콘서바토리에

서 사라 본 등의 음악을 통해 재즈를 공부하 고, 재즈의 

멜로디와 보컬 스타일을 좋아하고 향을 받았다고 증언

한다. 많은 팝재즈 뮤지션들은 모두 재즈를 듣고 공부하

으며 음악  기반으로 재즈를 바탕에 두고 있다. 그 외

에도 신  재즈보컬리스트로써 주목받고 있는 ‘헤일리 

로 ’, 정통재즈 보컬리스트로써 유명세를 안고 있는 ‘다

이애나 크롤’ 한 팝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재즈 스타

일을 활발히 선보이고 있다. 

시  ‘팝재즈’ 뮤지션들을 통해 기존의 재즈 스탠다

드 넘버들은 2000년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재해석되어 

앨범에 실리고 향유되었다. 이들의 음악은 성과 상

업성 모두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며 어느덧 수용자들의 

뇌리 속에서  멀어져 가던 재즈에 한 가능성을 재

발견할 수 있는 향력을 행사하는 주축으로써 그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정통 재즈의 계승 유무 논쟁 

이 에 ‘팝재즈’는 수많은 에게 사랑받으며 상업  

성공까지 함께 한 시 의 표  아이콘이라 하겠다. 

4. K-JAZZ POP
문화를 수출한다는 것에 한 개념이 실화된 것은 

‘K-Pop'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시 에 이른 이론이자 

형상을 말한다. 과거 한국은 언제나 수용자의 입장에서

만 음악을 소비해 왔다. 특히 서양과 일본 음악에 열 해 

온 우리가 고유의 음악 스타일을 탄생시키고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다는 막연한 상상이 지 은 실이 되었다. 

김학선은 그 원인에 해 일종의 틈새시장 공략이 그

를 가능하게 하 다고 정의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

이돌 틴 팝 문화가 사양길을 걷고 있던 시 에서 한국만

의 연습생 문화가 빚어낸 꽉 짜인 안무와 화려한 무 연

출, 외국의 팝을 듣고 자란 한국 작곡가들의 감각과 음악

의 콘셉트에 따른 외국 음악인들과의 직 인 교류  

합작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13] 

한국의 재즈는 1950년  미 8군 쇼 무 를 통해 재즈 

1세 의 배출과 함께 그 시작을 알렸다. 한국만의 독특

한 정치 상황에 따라 그 빛을 보지 못하다 1988년 올림

픽 개최 이후 조 씩 재즈음악의 열기가 되살아나기 시

작했다. 1994년 MBC 드라마 <사랑을 그  품 안에> 

에서 차인표가 재즈 바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어 들에게 큰 주목을 받다가 1997년 IMF 

경제 기를 계기로 다시 주춤하 다. 2002년 ‘재즈 크’ 

상설공연과 2004년 ‘자라 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의 개최  2010년 한국 재즈 1세 들의 

활약을 담은 < 라보! 재즈 라이 >가 화로 제작되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

다.[14]

1990년부터 2000년  반 당시 비슷한 시기의 미국과 

한국의 장르별 음반 매 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표 2. 미국의 장르별 음반 판매점유율(%)[15]

Rock Rap/HipHop Pop R&B Jazz

1991 32.8 10.0 12.1 9.9 4.0

1992 31.6 8.6 11.5 9.8 3.8

1993 30.2 9.2 11.9 10.6 3.1

1994 35.1 7.9 10.3 9.6 3.0

1995 33.5 6.7 10.1 11.3 3.0

1996 32.6 8.9 9.3 12.1 3.3

1997 32.5 10.1 9.4 11.2 2.8

1998 25.7 9.7 10.0 12.8 1.9

1999 25.2 10.8 10.3 10.5 3.0

2000 24.8 12.9 11.0 9.7 2.9

의 표를 살펴보면 장르별 음반 매량에서 1991년 

첫 기록인 4%를 넘지 못하며  하락세를 보이는 것

으로 분석된다. 재즈의 본토인 미국이 이러한 상을 겪

게 된 이유는 다양해진 음악 장르와 더불어 팝 음악계의 

반 인 음악 성향이 더욱 인 높이로 하향 조

정되었고, 단시간 내에 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가 

재즈음악에도 팝 스타일의 음악  형식을 많이 유입되어 

사용하게 하 다. 반면 이면에서는 과거의 통성을 그

로 계승하려는 고 주의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16]

표 3. 한국 장르별 음반 판매 점유율(%)[17]

장르 비율

Pop 29

Rock 19

Classical 10

Jazz/Blues 8

R&B/Urban 8

Rap/Hip Hop 7

Dance 6

Soundtracks 4

Country 3

Oldies 3

Children's 1

Religious 1

New 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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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당시 통계자료를 보면 당시 재즈는 국민들의 

인식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Pop

을 제외한 여타 장르에 비해 그 매율이 상 으로 앞

서 나아갔다. 국가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풍요로움과 

생활에서의 여유는 장르에 한 호기심을 낳았고, 한국 

재즈는 그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발 되어 갔다.

1990년  이후 한국 재즈는 크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1960년  재즈 인 요소들을 스탠더드 

팝에서 활용했던 것처럼 1990년  이후 재즈는 음악

의 주재료가 되었다. 도시 이며 세련미를 내기 하여 

소  말하는 ‘재즈 풍’이 하나의 장르로 인식된 것이 그 

이다. 텐션을 사용하고 재즈의 셔 , 스윙 리듬을 차용

하며 보컬 톤을 낮추는 등 국내 음악 가수들이 재즈

를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는 국내에서 재즈 2세 로 불리는 이들의 등장이다. 당

시 1990년  반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음악

인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터 이 마련되어 있었고, 

서구 음악의 이론과 실기를 마스터한 음악인들은 재즈의 

화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재즈 교육을 체계화함으로

써 한국 재즈의 새로운 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

여하 다.[18] 

해외 유학  은 재즈 뮤지션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보다 다양한 스타일의 재즈가 폭넓게 확산되

었고, 그들에게 다수의 재즈 잡지 등을 통해 소개되고 다

양한 무 가 제공되었다. 재즈 공연 혹은 음악을 한국 어

디에서나 쉽게 감상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

의 실험성 짙은 음악이 성과 상업성을 함께 어우르

기는 쉽지 않았다. 그것은 국외 한 마찬가지 다. 그나

마 국외에서는 팝 뮤지션과 재즈 뮤지션의 경계가 모호

해지는 음반이나 활동이 상 으로 자유로워 이질감이 

많이 융화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정통 재즈의 계승 유무

에 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들만의 역을 확고

히 하는데 우선을 두었다. 한국에서 가수 출신인 인

순이, 미, 신해철 등은 재즈 컴필 이션 앨범을 발매하

며 다양한 시도를 펼쳤으나 그 한 보이지 않는 장벽에 

착하는 반복일 뿐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과 상업성과는  동떨어

져 가던 한국 최 로 ‘팝재즈’의 타이틀을 내세우며 ‘ 터

이’가 등장했다. 해외 유학  출신 트럼페터인 ‘이주

한’을 필두로 혜원, 최우  등 한국 재즈 씬에서 활발한 

활동을 개해 나아가던 뮤지션들이 ‘팝재즈’로 하나가 

된 것이다. 재즈의 화를 도 하며 발매한 야심작 정

규 1집 <Choco Snowball>(2009)과 함께 자제품 

CM Song으로 사용된 ‘버블 송’은 각종 온라인 차트를 

휩쓸며 2009년 재즈계의 가장 ‘핫’한 밴드로 이들을 이끌

었다. 활동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  도쿄 아시아 뮤직마

켓에 한국 표로 참가하며 일본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 

유니버설을 통해 발매한 컴필 이션 앨범 <Jazz Not 

Jazz>, <Jazzy Not Jazz Beautiful Melodies>와 일본 

록본기 롤링스톤에서 단독 쇼 이스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갔다.

2009년 일본에서의 데뷔 앨범 <Songs Of Colored 

Love>를 성공 으로 선보인 후 2010년 인터내셔  앨

범 발매  국 트라펄가 장 한국 문화원에서의 쇼

이스, 매년 열리는 국 최  규모의 페스티벌 ‘탬즈 페

스티벌’에 한국 표로 참가하는 등 더욱 폭넓은 활동을 

개해 나아갔다. 국 모노콜 매거진 편집장인 타일러 

뤼쉘은 ‘ 터 이는 한국이 수출해야 할 10가지 목

록  하나’라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국 주간지 선데

이 타임즈는 ‘재즈와 팝, 라운지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획기 인 음악’이라 그들을 표 하 다. 일본 아이튠즈 

재즈 차트에서 1년간 1 를 거하는 등 일본과 국에

서 인정받은 그들은 2010년 정규 2집 <Touche Mon 

Amour> 발표 이후 이주한과 혜원 2인조 밴드로 재편한

다. 

2013년 세 번째 정규 앨범인 <Two Fabulous 

Fools>를 발표 한 터 이는 일본과 국에 이어 

홍콩으로 그 무 를 확장 시켜 나아갔다. 2012년 12월 

홍콩 재즈 월드에서의 라이  공연  디지털 싱  

<Just This Christmas>가 그 가능성을 열었고,  정규 

3집 앨범 수록 곡인 ‘Shake It Up And Down'이 홍콩

의 라디오 채  ’커머셜 라디오‘ 인터내셔  이 차트 

1 에 오르면서 그 면모를 과시하 다. 홍콩의 제1방송

국 TVB에서 주최하는 ‘JSG Marathon Concert'에 최

로 해외 아티스트로 청되어 공연을 펼치고, 홍콩과 

더불어 태국, 싱가폴, 마카오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활발

한 활동을 개하고 있다. 

이들은 MMJAZZ와의 인터뷰를 통해 'K-Jazz Pop'

의 가능성에 해 정 인 답을 하 다. K-Pop 한류열

풍이 일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한국의 다른 음악과 

다양한 음악가에 심을 갖기 시작하 고, 이들 한 수

혜자라 답한다. 가장 한류열풍이 핫한 국가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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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는 ‘Complicated You And Me'와 같이 한  

가사와 한국말로 한 화가 들어간 음악이 유독 인기를 

끌만큼 한국어에 한 심도 한 강하다고 말한다. 아

울러 재즈 뮤지션으로서 타이틀곡에 뮤직비디오와 다양

한 상을 만드는 것이 최 이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홍콩 시내를 다니는 3-4천 의 시내버스에서 뮤직비디

오가 계속 이 되는 등 분명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도 한다. 한국에서는 메인 방송에 나가기도 힘든 재즈 뮤

지션인 그들이 해외에서는 월드스타다운 을 받는 다

양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한국 재즈계와 음악 실

에 한 안타까움도 토했다.[1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재즈 씬은 양 으로나 질

으로 많은 도약과 발 을 거듭하고 있다. 해외 유학

의 양  향상과 음악 교육의 질  향상은 분명 한국 재즈

의 리티를 높이는데 분명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재즈

에 해 성 유무에 한 논  보다 정통 재즈이냐 아

니냐에 한 에 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한국 재

즈계의 실에서 ‘ 터 이’가 취한 모양새는 이단아로 

치부되기에 이른다. 음악사에서 새로운 시도와 융합

과정을 통해 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던 다수의 

뮤지션들이 거쳐 온 과정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이

다. 

터 이는 시 의 표  아이콘인 ‘한류열풍’과 

함께 발을 맞추며, ‘팝재즈’를 기반으로 하는 성을 강

조한 그들만의 음악 스타일 ‘K-Jazz Pop’을 탄생시켰고, 

상을 통해 다양한 자극에 노출된 수용자의 입장을 배

려하는 보고 즐길 수 있는 음악 형식을 한국 재즈 뮤지션

으로써는 최 로 연출해 냄으로써 한류열풍의 주역의 일

원으로 당당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결론
‘팝재즈’는 분명 재즈라는 장르로부터 생된 하나의 

갈래이다. 정통성을 강조하는 재즈와는 달리 성과 

상업성을 주 목 으로 하는 성향이 강한 형질의 재즈를 

정의하며, 팝과 재즈의 역을 오가며 활동하는 다수 뮤

지션의 음악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형태

는 ‘스윙재즈’의 시  등장한 빙 크로스비, 랭크 시나트

라 등의 크루  스타일의 가창을 선보이던 보컬리스트를 

총칭하는 용어로 ‘팝재즈’가 주로 사용되면서 그 시작부

터 분명 재즈와는 별개로 정의되었다. 

재즈 보컬리스트의 역을 넘어 만능 엔터테이 의 면

모를 과시하던 크루  스타일의 뮤지션들은 당시 시 와 

사회의 흐름과 발맞추어 다양한 활동을 개해 나아갔으

며, 재즈가 성 보다 술성을 강조하며 발 하기 시

작한 모던재즈 시  이후부터는 재즈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재즈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약 10여 년

을 주기로 주요 스타일별 특성에 맞게 나뉘어 정의되는

데, 그 흐름 속에서 재즈의 화를 외치는 다수의 뮤지

션이 반복 으로 등장하고 주목받는다. 

재즈가 융합을 통한 퓨 의 개념을 성립하게 된 주요 

원인은 팝 음악의 력과 장악력을 의식하며 시 와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

고자 하는 의식이 음악 으로 표 되기 시작한 결과물이

라 볼 수 있다. 재즈계의 이러한 시험은 양 으로 우세했

던 정통 고 주의 성향이 강한 뮤지션들로부터 이단아 

취 을 받기 일쑤 지만, 결과 으로는 소수 진보주의  

성향의 뮤지션들의 지속된 노력이 시 의 ‘팝재즈’ 스

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름이 되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21세기 이후 다수의 ‘팝재즈’ 뮤

지션과 그들의 음악이 사회와 으로부터 큰 주목받으

며 성과 상업성 모두에서 인정받게 되는 결실을 맺

는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한 앨범의 수록 곡  무

려 5곡이나 고음악으로 사용된 마이클 부블 , 매년 

다수의 내한공연을 펼쳐 나가는 ‘바우터 하멜’ 등의 활동

이 지속 으로 가능한 것이 비단 그들의 능력이 출 해

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세계 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  하나가 흑인이지만 백인이 들어도 

거부감이 없는 음악이었다는 것이며, 로큰롤의 황제 엘

비스 슬리 한 비슷한 맥락으로 정의된다. ‘팝재즈’ 

한 재즈가 어려운 음악이자 마니아층만을 한 음악이

라는 기존의 선입견으로부터, 큰 부담 없이 구나 향유

하고 즐기며 소비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들에게 심어 주었다. 최근 사회  상의 하나로 이

슈가 된 ‘복고 열풍’과 시 의 속한 미디어의 발달 

등이 주는 향 한 ‘팝재즈’가 주류 음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 다. 

21세기 표 인 문화 상으로 꼽히는 ‘한류열풍’에 

한 수혜자의 일원으로 ‘K-Jazz Pop'의 선두주자 ‘

터 이’가 한국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 보다 다양한 활

동을 이어가며 선 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국,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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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한 활동을 개하

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상 등 기존의 한국 재즈 뮤

지션들이 크게 심을 두지 않았던 미디어 분야를 충분

히 활용함으로써 많은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분명 한국 재즈 씬은 과거에 비해 양 으로나 질 으

로 많은 발 을 이룩해 왔으나, 시 의 흐름  사회의 

흐름과 함께 발맞추어 새로운 시도와 융합을 거듭하는 

‘ 터 이’가 취하는 행보에 해서는 부정  시각을 

보이는 경향이 짙다. 이것은 단발 인 문제라기보다는 

고질 인 문제이며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외에 비해 주류 음악과 비주류

의 음악이 유독 확연히 구분되고 그 활동 역 한 크게 

제약되어 있는 한국 음악 시장에서, 재즈가 인정받고 주

류 음악의 일원으로 함께 공존하기까지는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터 이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메인 방송 무 에 

한번 오르기조차 어려운 한국 재즈 뮤지션이 그 가능성

을 국외에서 발견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K-Jazz Pop'이라는 타이틀로 보다 많은 한국 뮤지션들

이  세계로 그 무 를 확장하며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

칠 수 있길 바란다. 

본 연구는 한국 재즈계에 한 새로운 의식의 변화가 

더욱 시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사  흐름 속에 등

장한 다양한 퓨 에 한 시도와 시험은 결국 성과 

상업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낳아왔다. 다른 장르

와는 달리 유독 재즈에서만큼은 고 주의  성향이 우세

해왔으며, 한국 재즈계는 재까지도 그러한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고 연구하는 목 은 과거를 통해 더 나

은 미래에 한 비 을 측하고 설계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음악사 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흐름과 사

례에 한 이해는, 결국 한국 음악계의 정  미래

를 가능하게 하는 거름이 될 것이다. 음악에 한  

다양한 연구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한국 음악

의 다양성 부재에 한 문제 을 해결함에 본 연구가 작

게나마 정  향을 끼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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